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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
인파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

 - 매 주말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인파관리 위해 현장상황관리관 파견(12.28~)

□ 행정안전부는 매 주말 개최되는 서울 광화문 집회로 인해 인근 지하철 

이용객이 급증*함에 따라, 지하철 역사 내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
   * 지하철 이용객 추이(명): 안국역(12.14.) 48,363 → (12.21.) 81,462 (전주 대비 168.4%↑)  
/ 광화문역(12.14.) 75,878 → (12.21.) 98,426 (전주 대비 129.7%↑) 

□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, 경찰,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▴인파 모니터링 

강화 ▴안전관리 인력 보강 ▴인파 혼잡 시 무정차 통과 등 광화문 인근 

지하철 역사 및 출입구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.

□ 아울러, 12월 28일(토)부터 매 주말마다 광화문역과 안국역에 행정안전부 

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사고 대비·대응에 만전을 기한다.

 ○ 현장상황관리관은 ▴역사 내 보행 방해물 조치 ▴안전요원 배치 ▴인파 

모니터링 등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.

 ○ 또한,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(PS-LTE) 등 비상

연락체계를 구축하고,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실시간

도시데이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.

□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지하철 역사는 좁은 공간에 순간적으로 인파가 

몰릴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, 관계기관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 

혼잡도 관리를 통해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며

 ○ “지하철 이용객들도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,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

협조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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